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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트럭이 아파트 진입로에 모습을 드러내

더니 신선한 야채과일 팝니다라는 마이크 소리

가울려퍼진다.화물칸덮개를젖히면온갖야채와

과일등식재료가가득하다.

대형마트를찾는게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볼

수있는풍경에서빠지지않는게 봉고트럭이다.

개인용달을비롯,떡볶이순대오뎅,통닭핫도그

튀김을파는소규모이동자영업자가주로사용하는

서민경제를대변하는생계형차종의대표주자다.

특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

자들이늘어날때나,경기가회복조짐을보이기라

도하면여지없이판매량이늘어나는등경기에민

감하게반응하면서 서민재산목록 1호라는별칭

이붙을정도다.

20일기아차광주공장에따르면올들어지난달

까지광주전남에서가장많이팔린차는봉고Ⅲ트

럭으로모두3018대가판매됐다. 1ｔ봉고Ⅲ트럭

은지난달까지전남에서모두1679대가팔려최다

판매차량에올랐고광주에서도1339대가팔려판

매량3위에올랐다.

전국성적도비슷해지난달까지 3만 5510대(지

난해같은기간판매량3만7850대)가팔려카니발

(4만4836대),쏘렌토(4만1894대)다음으로기아

차국내판매3위를차지했다.

수십여종에달하는승용차를제치고트럭으로는

드물게국내차판매5위권에이름을올린것이다.

기아차가 1t봉고트럭을처음선보인것은지난

1980년. 이듬해 전두환 정권의 자동차공업 합리

화조치로1t트럭과승합차등만만들어야했던위

기상황에서기아차를살려낸일등공신이바로봉

고트럭이다.

봉고신화로대박을터트린봉고승합차는단종

됐지만1t봉고트럭은소하리공장에서지난2000

년 광주공장으로 생산라인이 옮겨진 뒤 현재까지

움직이는 포장마차 , 생계형 차량의 대표주자로

서민의발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다.

기아차광주공장은특히지난 2004년생산라인

합리화 사업을거쳐 3공장을봉고트럭전문공

장으로바꾸고봉고트럭의명성을잇는3세

대봉고트럭인 봉고Ⅲ를내놓으면서국

내소형상용차시장을이끌고있다.

1t 봉고트럭의경우외환위기를겪으면서구조

조정으로실직자들이늘어날때나,경기가회복조

짐을 보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판매량이 늘어났

다.그만큼경기에가장민감하게반응한탓에서민

경제의척도로받아들여지고있다. 기아차광주공

장은 봉고 트럭 판매량의 경우 ▲6만1863대

(2015년) ▲5만6783대(2016년) ▲6만2184대

(2017년)등으로파악하고있다.

한편,올들어지난달까지광주에서가장많이팔

린 기아차는 1537대가 판매된 더 뉴 쏘렌토였다.

이어 더 뉴 카니발(1382대), 봉고Ⅲ, 더 뉴 K5

(934대), 올뉴모닝(865대)등의순이었다.전남

에서는봉고다음으로더뉴쏘렌토(1191대), 더

뉴카니발(1007대),올뉴모닝(893대),더뉴K5

(740대) 등으로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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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 봉고 불황타고씽씽~

움직이는포장마차…생계형車대표

7월까지광주1339 전남1679대

전남최다판매1위 광주3위

전국3만7850대로내수5위올라

현대 기아車무상점검

11월까지출고8년이상노후차대상

현대기아차가노후차량에대한무상점검에나선다.

현대기아차는20일부터오는11월말까지노후차량보유고객의

안전한차량운행을위해출고한지 8년이경과한차량을대상으로

전국서비스거점에서 노후차량고객안심무상점검서비스를실시

한다.

현대차는전국22개서비스센터와1400여개블루핸즈에서,기아

차는전국18개서비스센터와800여개오토큐에서안심점검서비스

를무상으로제공한다.

출고한 지 8년이 넘은 승용차레저용 차량(RV) 소형 상용차가

대상으로,현대기아차는애초차량구매후8년간연간1회무상정

기점검서비스를제공해왔는데, 이번에는 8년이넘은차량에대해

서도특별무상점검을해주기로했다.

무상점검에서는기본점검외에도▲오일및냉각수누유여부▲

엔진룸내오염및이물질▲연료, 오일계통연결부누유여부▲

전기배선손상여부▲전기장치임의설치및개조에따른차량상

태등안전사고및화재예방을위한특별점검을한다.

자동차화재의경우차량노후화나각종오일류냉각수부족등차

량관리부실,교통사고,방화,운전자부주의등의다양한요인으로

발생하고화재의주요인인엔진과열과부하의경우자동차결함같

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대부분냉각수와오일이부족해생기는

문제라는게자동차전문가들의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이에따라차량화재를예방하려면▲엔진오일을6

개월에한번씩점검하고 1년내한번은교환▲엔진룸내부정기

점검과청소▲냉각수량점검▲배선연료점화장치수시점검▲

엔진관련경고등과온도게이지관찰등을정기적으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차량을운행할때도▲고속도로1∼2시간주행뒤10분이상엔

진을끄고식힐것▲주차는실외보다실내에할것▲블랙박스등

상시전원코드는장기주차때분리▲차량용소화기비치▲차량

내 인화성폭발성 물질방치금지▲주정차때배기관주변에종

이,오일등연소하기쉬운물질없는지확인등을실천할것을제안

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BMW리콜돌입…부품대란우려

2011~2016産11만여대연내마무리

BMW코리아가 20일 리콜(결함 시정)에 들어갔

다. BMW코리아는이날부터전국의 61개서비스센

터를 통해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결함 시정

조치를개시했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디젤차종 10만6317대다. BMW코리아는이번

리콜에서주행중엔진화재의원인으로지목한배기가

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EGR파이프를청소(클리닝)할예정이다.

회사측은통상적으로1∼2년이걸리는리콜일정

을앞당겨연내모든리콜을마무리한다는목표다.

리콜규모가10만6000여대로수입차리콜로는사

상최대이다보니원활한부품수급에도차질이빚어

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한편, BMW코리아는리콜개시와별개로안전진

단서비스는당분간계속운영한다. /연합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레드닷디자인어워드 7관왕

현대차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디자인상인 레드닷디자인어워드에서 7개

의상을수상했다.

현대차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가 5

개,제네시스브랜드가2개의상을각각받았다고20

일밝혔다.

현대차는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최우수상 1개와

본상4개를수상했다.

수상제품과분야는▲미니버스 쏠라티 무빙호텔

(최우수상, 사운드 디자인분야) ▲ 2018 평창동계

올림픽수소전기에너지체험관파빌리온(본상 2개,

브랜드경험설치물및사운드디자인분야)▲파이

어니어스필름(본상, 필름&애니메이션분야) ▲세

이프티홀로그램(본상, 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디

자인분야)이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